
치사

한 해를 차분하게 돌아보고 내가 이룬 성취를 여러 사람의 

복덕으로 나누는 향기로운 계절입니다 이렇게 훈훈한 마. 

음으로 생명의 소중함과 자비의 실천을 위하여 함께 해주

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
우리 사회는 무척이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질. 

에 우선하고 도덕질서의 훼손 정신의 가치를 소홀히 여겨 , 

인간 존엄과 생명의 소중함이 점점 경시되고 있기 때문입

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개인이 겪는 고통과 분. 

노 상실감은 급기야 우울증과 폭력 자살 등 심각한 사회 , , 

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.

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의 의미는 더욱 향기롭고 서로에게 

너무도 고마운 일입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부처님 . 

법안에서 평등하며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를 위하여 고통 . 

받는 우리 이웃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그 마음을 보듬어 주

는 보살행의 실천이 곧 불교의 가르침입니다.

자비의 전화는 우리 이웃들이 겪는 정신적 소외와 박탈감

을 보듬어주기 위하여 시작한 불교계의 작은 노력이었습니

다 이러한 작은 물줄기가 불교상담개발원이라는 지혜의 . 

그릇으로 성장하여 마침내는 불교 상담 전문 인재 양성을 

위한 불교상담대학원 설립 및 교육관 불사 라는 큰 원‘ ’

력을 세우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. 

오늘 후원의 밤 행사는 불교 상담을 통해 부처님의 동‘ ’ 

체대비 사상을 구현하고 포교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

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. 

특히 많은 사부대중 여러분들께서 기증해 주신 소장품들과 

후원 그리고 격려의 마음은 종단은 물론 불교상담 발전의 , 



커다란 토대가 되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계기가 

되어줄 것입니다. 

모두의 행복과 바른 사회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불

교상담대학원 설립추진위원님들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은 

감사를 드리며 불교상담 발전의 초석이 되어줄 후원의 밤 , 

불사가 원만성취하기를 깊은 마음으로 기원합니다.

소중한 정성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광

명이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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